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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Global shortages in nursing and strong demand for nursing services provided Korean nurses with more 
overseas employment opportunities, especial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geing experiences of the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Methods: The researcher interviewed 10 Korean nurses living in four cities in Germany. 
Interviews were performed twice in January and July, 2010, and the data, in the form of field notes and interview 
transcripts, were analyzed using the Agar’s (1980) ethnographic method. Results: The ageing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theme stages: coming upon old age, reluctantly realizing getting old, 
and finally accepting being old. The first stage is characterized by ‘wiring money to homeland all throughout youth,’ 
second ‘still feeling like a stranger anywhere,’ and finally ‘burying homeland in heart.’ Conclusion: The research 
findings not only suggest crucial materials for training prospective nurses overseas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but also shed lights on related problems and solutions with ageing experience in overseas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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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해외취업은 인기있는 관심분야이

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정진중인 많은 학생들도 해외취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대학의 간호학과는 해외취업반을 

운영하거나 혹은 해외취업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소개하면

서 학생을 모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

계는 해외취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

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해가 다르게 간호

학과 졸업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간호를 제공하는 장

소가 병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너싱 홈 등의 지역사회로 

다양해졌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및 

그에 따른 간호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고

급 간호인력의 국내흡수는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최근 전 세계적인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

제적으로 간호사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Song, 

2006)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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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간호사의 채용을 증가시키

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

ment Agenda) 협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시장개방 논의를 본격화시킴으로써(Hong, Yoon, & Kang, 

2004) 간호인력의 국제적 이동 및 해외취업은 더욱더 활기

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해외취업 역사는 1960년대와 70년대

에 걸쳐 정부개입 하에 이루어진 파독간호사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종의 집단 해외취

업으로서 여성 전문직의 파견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한 사례

이다. 당시 독일은 순수한 노동력만을 사고자 했기에 ‘외국

인 근로자’가 아닌 손님노동자(Gastarbeiter)로서 독일사회

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왔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손님의 지위로 체류의 한계를 정해 놓았다(Kim, 2004; Na, 

2009). 그러나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초기 3년, 최대 5년 계

약 종료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체류연장 허가 또는 

이주민으로서 장기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그중 대

다수의 간호사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정년을 앞두고 있

다(Kim, Hong, & Choi, 2009; Lee & Park, 2006). 

해외취업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간호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원하는 수준의 간호지

식과 임상기술 등의 실무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및 의료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필요하다(Buchan, 2003; Song, 2006). 한편, 해외취업

에 성공하고 해당국에서의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는 전문직으로의 적정기간 일을 하고 정년이나 은퇴를 하

게 되는 경우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취업과 적응이 단기적인 문제라면 정년과 은퇴를 준비

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

재까지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은 해외

취업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성공적인 정착과

정이나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였으며, 단

기적인 문제에 대한 교육과 정보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

고 있으나 장기적인 문제에 관한 정보나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파독간호사의 경우도 언어와 문화가 상이한 나

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파견되었던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취업의 선구자인 파독간호사 중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파독간호사들의 노년의 

삶을 심층면담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해외에 취업한 간

호사들의 나이듦 내지는 나이 들어감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정년과 은퇴 관련하여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해외

취업을 꿈꾸는 많은 후배 간호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

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바람직한 노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해외로 취업한 간호사중 독일에 거주하는 간

호사들의 나이 들어감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Agar 

(1980)의 문화기술지 분석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는 문화인류학에서 발달한 

연구방법으로서 특정 문화집단의 인간행위를 탐구하고 이

를 통해서 인간행위의 양상과 그 이유를 기술한다. ‘Ethno’

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graphy'는 이러한 삶

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적으로 묘사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문화기술지 연구는 연구대상과 호흡을 같이 

하며 그들 세계의 실제적 삶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사회적

으로,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

이다(Cho, 2005). 이처럼 문화기술지 연구는 인간을 대상

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

정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이해하고 기술

하는데 사용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문화집단인 독

일거주 파독간호사들의 생각과 경험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

정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의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1960~1970년대에 파독되어 현재까

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간호사 10명이다. 해외취업에서 겪

게 되는 어려움이나 삶의 방식은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60세(56~68세)였고, 파독 당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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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연령은 24세였으며 평균 독일 체류기간은 36년이었다. 

참여자중 3명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나머지 참여자는 아

직 현직에 있었다. 배우자가 한국인은 참여자는 2명이고 나

머지 참여자 8명은 독일인과 결혼한 상태였으며, 2명의 참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대부분 1~2명의 자녀를 두었다.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진행을 위하여 C 대학교 의과대학 윤리위원

회(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을 받았다(No. 2010-07- 

01).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개

인 심층 면담을 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모든 자료

가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

될 것임을 설명하였고, 연구 중 참여자가 언제든지 연구참

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밝힌 후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에 동

의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0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독일의 프

랑크푸르트, 본, 뮌헨 및 함부르크 등 4개 도시 방문을 통해 

반구조적 형식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심층 면담으로 이

루어졌으며,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편한 곳으로 정하

여 연구자의 집이나 호텔 라운지, 카페 등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면담은 1인당 1~2회 시행하였으며, 면담 시간

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참여자에게 제시한 면담질문

은 4명의 공동연구자가 논의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며, 모

든 면담은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하였고, 필요한 사항

은 메모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자 

하였으며 초기 면담은 편안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라포를 형성하였고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자연스

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참여자의 

경우 살고 있는 가정을 직접 탐방하여 이들의 생활을 관찰

하여 현장 메모를 작성 하였다. 면담 후에는 전화와 이메일

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의도를 연구자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서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면접에서 사용한 질문들이다. 

주 질문: “해외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

며,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조 질문: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셨습)니까?” 

“해외에서 나이 들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

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후배간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 자료의 분석과 타당성 확보

필사된 자료와 메모, 현장 노트는 Agar (1980)의 분석단계

에 따라 사건, 주제, 적용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녹음자료를 옮겨 적은 필사본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사건을 찾아내어 각 사건에 대

한 의견과 설명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첫 단

계에서 발견된 주요사건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견해

와 설명에서 주제를 찾는 과정으로 주요사건과 주제를 찾

아 주제별로 묶어서 공통된 상황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

였다. 하위주제는 노년의 삶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

간의 흐름 순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제모음은 그러한 시간

(시대)에서 이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행간에서 골라냈다.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나이 들어감에 대한 주요 기틀

을 세웠다. 세 번째 단계의 분석은 지금까지 찾아낸 주요 사

건과 주제를 가지고 참여자 중에서 심도있는 인터뷰가 이

루어진 참여자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면담자의 확인을 받았다. 통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탐색하였다. 

심층적 고찰을 위해서는 다른 사례 및 개념들을 반복적으

로 심사숙고하고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거나 부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진실성을 얻기 위한 노력

으로는 이해된 결과를 새로운 방향이나 다른 방향에서 이

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 가지 인

식론적 가치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Stewart, 2003).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연구자중 한 연구자는 문

화기술지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다른 2명의 연구

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강의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회

지에 다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연구자 모두가 지속적으

로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회와 학술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탐구와 연구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파독간호사업 평가 및 정책 입안에 참여한 현장 

실무자의 연구참여로 인해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

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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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된 독일거주 간호사들의 나이듦은 

‘찾아온 노년: 송금해버린 청춘’, ‘노년과의 만남: 이방인’, ‘받

아들임의 노년: 가슴에 묻는 고향’의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1. 찾아온 노년: 송금해버린 청춘

1) 독일잔류 선택하기 

고국이 어렵던 시절, 언어와 문화가 낯선 나라에 발을 디

딘 파독간호사들은 3년 첫 계약이 만료 될 즈음 대부분 재

계약을 제안 받았다. 환자에게 다정하고 일에 있어서 근면

하며 성실했던 이들은 언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고, 인력이 부족했던 독일정부로서도 

이들을 포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간호사들이 독일잔류를 선택

했다. 당시 한국은 여자가 취직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려웠으므로 돌아가서 직장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하는 불

안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임금격차가 10배에 달했던 독일의 

근로조건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였다.

특히 한국 간호사들이 근면하고 착하고 또 친절하고 

그래서 독일사람 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대부분 벌

어서 보내는 돈이 집안을 일으키고도 남을 돈이니까, 

그 걸 버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죠! 체류연장을 해준다

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버리고 한국가면, 한국 가서 일

자리가 있을까 걱정도 되고... 일단 그렇게 엄청난 임

금차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있는 쪽

으로 생각하게 되고, 서로서로 우리 같이 남는 거다 하

면서 서로의 마음을 다잡았지요. 

정말 내가 벌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나싶게 집이 너

무나 어려워서 독일로 가겠다고 마음먹고 나왔거든요. 

월급타면 진짜 최소한으로 쓸 돈만 남기고 다 한국으

로 부쳤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기 와보니까 여

기는 별천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저절로 다 부치게 되더라구요. 

2) 낯선 땅에서 한국식으로 자녀키우기 

이렇게 시작된 독일잔류선택은 결혼적령기와 맞물려 결

혼과 가정을 꾸미는 일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

되었다. 한국에서 배우고 자랐던 어머니 역할을 기억하는 

대다수의 파독간호사들은 독일사회에서도 한국의 어머니

를 그대로 재현하며 가정과 아이들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독일식 사고 속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한국식으로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엄마들은 자신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가족에게 헌신

적이 되죠. 왜 있잖아요? 한국 엄마들 그런 거! 여기도 

그래요.

저 나름 최선을 다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또 제가 자

란 곳이 한국이고 한국서 우리 엄마들이 우리한테 해

주었던 것이 제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여기는 또 독일

이니까 독일애들 자라는 식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많이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이들 돌보느라고 평

생 밤 근무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3) 독일인 남편과 살아가기 

독일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토로

하였다.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접하게 되는 크고 작

은 문화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생일은 어떻게 하는지, 선물

은 어느 정도가 실례가 되지 않고 적정한 것인지, 결혼은 어

떻게 하는지 등등 독일식으로 보고 배운 적이 없는 한국여

성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게 끝없

는 어려움으로 느껴졌다.

남편 식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처음 

결혼해서는 이 사람들 문화를 정말 몰라서 당황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일파티, 티파티, 디너파티, 가

든파티 뭐 파티하나만 해도 식이 다 다르고, 음식부터 

상차림부터 초대하는 방식부터... 한국서 살면 우리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들 있잖아요? 언어와 

문화를 익힌다는 게 결국 끝이 없구나 생각해요.

4) 텅 빈 집에 남겨진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에 남편과 

둘만이 남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놀

라움이었다. 은퇴는 눈앞에 있었고 노년의 시간이 문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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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가 됐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신기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곧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가 벌써 이럴 나

이가되었나 그런 생각... 

애들 다 키워서 내보내고 그래서 조금 한가해진 것 

같다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두 노인만 남아 있더라구

요. 은퇴가 눈앞에 와 있는데... 

2. 노년과의 만남: 어디서나 이방인

1) 독일아이가 된 자녀들 

가족과 직장생활로 항상 모자라던 시간이 넉넉해졌지만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갖게 된 여유는 오히려 우울에 빠

져들게 했다. 자신의 인생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여

기까지 왔는지,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숨차게 달려와야만 

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도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왜 곁을 떠나고 없는지 과거를 

돌아보며 눈물 속에 지냈으나 마음 나누고 싶은 자녀들은 

어느새 살갑게 다가서는 한국아이가 아니라 말도 붙이기 

어려운 독일아이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생은 다 지나간 거 같고 내가 

이룬 게 뭔가 생각되고, 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몸

을 바쳐서 살았나... 지금 다시 살라하면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은퇴하고 한동안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혼자 있으

려고 하고... 

그 애들은 졸업하고 독립하고, 아! 물론 주말에 열심

히 전화하고 찾아오고 하지만 대체로 독일애들 식처럼 

어느 정도 선을 긋죠. 그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는 사

람들 많지만 어쩔 수 없죠! 

2) 점점 커지는 고향 생각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독일식 음

식과 문화보다 한국적인 것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다. 남편

이 한국인인 경우는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나 독일인과 결혼한 경우는 혼자 겪어내야 하는 고

통이 되었다. 틈나는 데로 한국간호사들의 모임에 달려가서 

아쉬움을 채워 넣었다. 그곳은 항상 고국의 말과 음식이 풍

성했고, 그래서 거리와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모여들었다.

점점 한국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 같아요. 한국 

사람들 만난다고하면 다들 신나서 준비해요. 한국인들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거든요. 장소를 빌려서 아들손자 

며느리 정말 다 끌고 나와서 한국말로 소리소리 지르

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죠. 고국을 떠나 아무리 오래 

되어도 아니 오히려 오래돼서 나이가 먹어 가면 더 고

향생각이 나요. 절대로 그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국드라마, 한국말, 한국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져요. 저만 그런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

람들 다 그래요. 그 점에서는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 사

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함께 한국 음식 해먹고 같

이 한국드라마 빌려다 보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우리

같이 독일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그게 어렵죠. 저 혼자 

한국드라마 보면서 가능하면 남편 없을 때 한국음식 

실컷 먹고... 

3) 마음 불편한 고국방문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고향방문으로 이어졌지만 생각했

던 것처럼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젊은 시절 떠날 때 남겨두

고 간 고국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안쓰러웠

었는데,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풍요로운 모습이 되어있었다. 새로운 

곳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을 때 고국에 남겨둔 어려웠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

며 참고 견디곤 했는데 인내했던 그 세월의 무게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국에 있는 내 가족도 이제는 다 자리잡고 잘 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독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있고 더 잘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도 열

심히 일해야 하는데 한국여성들은 안 그런 것 같고, 예

전에는 한국에 가면 독일이 훨씬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가 독일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한다 해도 그게 억울하

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한국에 가도 내가 힘들게 독

일서 산 세월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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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데 여기가 한국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

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해요. 서울 다녀와서 하는 이야

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는 독일로 떠나올 때 그 당시 

한국이 그대로 멈춰서 변화를 안해서 그렇다구요.

4) 어디서나 이방인

기억속의 한국과 변해버린 고국 사이에서 당황하기는 했

지만 그래도 고국에 오면 마음은 편안했다. 장기적인 체류

는 독일에 남겨져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려웠으며 시간이 

지나면 독일이 그립기도 했다. 이런 방문이 이어지면서 한

국과 독일,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보

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문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암담했다. 

여기서는 또 완전히 독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것

도 아니고, 한국에 가도 뭔가 아닌 게 있고 그래요. 어

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생

각해요. 아니면 너무 허망하고 힘드니까!

어쩌다가 서울을 가면 한 달 정도 있으면 독일 오고 

싶어져요. 어디 가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

게 우리 운명 아닌가 생각해요. 어디서도 이방인 같은 

거... 

3. 받아들임의 노년: 가슴에 묻는 고향 

1) 치매와 함께 사라진 독일

이제 그들은 시간이 더 흘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노후의 끝은 어떻게 될까하는 고민을 한다. 40여년을 독일

서 살면서 독일 말을 했었지만 치매에 걸리면서 한국어만 

기억하는 한국 간호사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를 잃어버린 노인들을 돌

봐주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또한 돌봐 주리라 기

대하는 것으로 해답을 찾는다. 

독일서 간호사를 그렇게 오래하신 분인데, 40년을 

독일 말을 했는데, 치매가 오면서 독일어를 완전히 잊

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 있는 병원은 독

일 환자들하고 간호사들인데, 완전히 정말 완전히 독

일어를 잊어버려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한국말만 하

고, 한국음식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보고 오신 분

들이 기가 막혀서 다들 충격이었죠!

2) 노년에 겪는 문화충격

독일에서 살아온 세월이 한국에서의 삶의 두 배가 넘었

는데도 고국으로 향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주를 단행한 사람

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많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무엇보다도 독일에 남겨지는 가족과의 헤

어짐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남편이 독일인인 경우는 본

인이 젊어서 겪었던 문화적 충격을 노년의 남편에게 겪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족이 모두 여기가 터전이잖아요? 저만 한국

을 그리워하죠. 여기에 내 남편, 아이들, 손주들이 있는

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좋자고 서울로 가겠어요? 

제가 20대에 문화충격을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이

제 은퇴해서 한국에 간다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해요? 

젊지도 않은 나이에 문화충격을 겪어야 해요 . 우리 아

이들은 어떤가요? 엄마가 이제 은퇴해서 한국가고 싶

으니까 갈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 생활터전도 

여기고... 결국은 일년이나 이년에 한번 정도 한국에 

잠시 나가서 지내다가 오고 그러면서 생활은 독일에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거 아닐까 생각

하거든요. 

3) 건강을 향해 함께 걷기 

고국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실현될 수 없지만 그리움까

지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쉬움은 고국을 잠시잠깐 방

문하는 것으로 달래기로 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기 위

해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운동을 한다. 체

중조절도 신경쓰면서 최대한 길게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면서 살아야죠. 그러기 위

해서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적당한 운동이 필

요하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한국에 다니고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지 하고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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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건강조심들을 해요. 걷기대회가 있는데 아침 8시에 

모여서 함께 두 시간 가량 걷는 거예요. 걷는 게 노인들

에게 참 좋다고 해서... 

4) 삶의 의미 다시 찾기

삶에 쫓겨서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삶의 

단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었다. 그 결정의 순간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에 등 떠 리듯이 여기까지 왔다. 지

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

며 외국으로 직장을 찾아 나가는 후배 간호사들이 긴 세월

을 타국에서 살아낸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긴 안

목으로 삶을 준비하고 선택하기를 전하고 싶어 했다. 

시기를 놓치면 그대로 뿌리를 내려야 해요.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니까 더욱더 한국으로 갈수가 없죠. 오

래 머무는 것이라면 미리 많은 것을 따져보고 생각하

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말처

럼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살기로 한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 그 나라의 양육

제도, 노후제도 그런 것도 따져보고 결혼은 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자녀출산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 것

인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논 의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로 향했던 파독간호사들은 이

미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목전에 둔 나이들이 되었다. 언어

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으

나 그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과 삶의 적응에 성공했고, 

독일에서의 삶이 한국에서보다도 더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왔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어려움을 잘 견

디고 성공적으로 독일사회에 뿌리를 내린 집단적 이주였다

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도전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와했다. 인터뷰는 그들 자신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했으며 무엇보다도 타국에서

의 노년의 삶이라는 절실한 당면문제를 표면으로 끌어냈

다. 파독간호사들은 가정과 사회를 통한 역할 모델(role 

model)없이 나이 들어감의 과정을 겪고 있었으며 여전히 

문화충격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독일거주 간호사의 나이듦의 과정으로 이해

된 찾아온 노년, 노년과의 만남, 받아들임의 노년의 단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등에 업고 노년이 찾아왔으

며, 고국으로 송금해버린 청춘대신 찾아온 노년과의 만남

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갖게 된 

여유는 ‘우울’함을 잉태하고,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라 당황스럽고 고민과 불안 속에서 나이듦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본연구의 참여자들이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을 감안하면, 가족의 기능이 외로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은퇴에 즈음해서 자녀들의 독립이 이루어

지면 결과적으로 ‘충격’, ‘외로움’, ‘우울’ 등의 현상이 나타

난다고 밝힌 연구(Kim & Baik, 2003; Kim, Lee, & Oh, 

2001)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Kim (2007)은 은

퇴와 함께 진행되는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및 근대화에 따

른 사회 ․ 문화적 변화로 인해 노년층이 구분되어지고 타사

회집단과 격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은퇴로 인해 인간적 고통

이 심화되어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이듦으로 인해

서 겪게 되는 현대인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취업 간호사들의 나이듦에는 다름이 있으며 

파독간호사이기 때문에 겪어야했던 특별함이 있다. 우선 

찾아온 노년에 허무함과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과거

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송금해버린 청춘, 눈물 속에 지낸 세

월을 기억해냈다. 스무 살을 겨우 넘긴 나이로 가난했던 고

국을 뒤로하고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을 향해 떠났던 용기 

속에는 가족과 형제의 삶까지 짊어지고 가야했던 젊은 날

의 슬픔이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

유로 독일을 선택했다고 하였으며 최소한의 쓸 돈만 남기

고 월급의 90%를 고국으로 송금한 참여자도 있었다. 따라

서 3년 첫 계약이 끝나고 독일병원들이 재계약이 가능해지

자 그들은 대안이 없는,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

다고 회고한다. ‘파독간호사 45년의 역사를 묻는다’의 정책

세미나(2009)에서 연사로 나왔던 남해마을 거주자도 자신

을 위해서라기보다 가족부양과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위

해 독일로 간 경우가 많았으며 나라가 잘살고 부강했더라

면 20대의 젊은 청춘들이 독일에서의 희생을 선택했겠는

가라고(Seok, 2009) 반문하였다. 또한 남해마을로 역이주

한 파독간호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한 Lee와 Park 

(2006)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동기가 73.9%, 선진국 견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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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로 경제적 이유가 매우 높게 나왔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 파독광부 ․ 간호사가 고국으로 보낸 송금액이 

총 101,530천 달러였으며 1965~67년의 송금액은 당시 우

리나라 총 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로써 한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2009) 이는 파독간호사

들의 송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독일 행을 선택한 이유에는 경제적인 

도움 외에 서구문명에 대한 동경이나 해외경험 등 문화의 

체험도 있다. Kwon (2011)의 파독간호사 155명을 대상으

로 한 파독지원 동기에 대한 설문에서 대상자의 43.2%가 

해외경험을 갖기 위해서로 응답함으로써, 가족 부양 20%를 

훨씬 능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오늘날 고학력 여성들의 해외취업 동기가 해외생활에 

대한 호기심이나 도전 의식, 장기간의 해외거주 경험 및 장

기적으로 경력개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등에 의해 해

외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Kim, Shin, Park과 Han 

(200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파

독지원 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방법의 다름으로 인

한 것도 있겠지만, 특히 연구시점이 출국당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그대로의 과거이기 보

다는 현재에서 바라보는 과거라는 시간적 개념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들의 젊은 날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남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다. 특히 한-

독 커플이 경험하는 미묘하고 내 한 문화적 차이는 에둘

러 말하거나 의례적 표현 그리고 무언의 의사소통이 개입

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의 어려움과 특

히 독일서 성장한 자녀를 둔 경우는 외모와 상관없이 내면

은 ‘독일아이’가 되어있음으로 인한 한국인 부모와의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Kwon, 2011). 뿐만 아니라 

한국 간호요원의 대부분이 서독에 발을 디딜 때 독일어를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일

부는 한국에서 한 두 달간 독어회화과정을 이수했으나 별

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파독 간호요원의 82.8%가 독일 

도착 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언어를 꼽고 간호활동 중 가

장 곤란했던 점의 68.8%가 언어소통의 불편을 들었다는 점

(Kim, 1975)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 직업인들을 파

견함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선임자의 조언도 없는 곳

에서의 개척자적 삶을 이끌어야했던 것이다(Lee & Park, 

2006). 

둘째로 노년과의 만남은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자신들

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자녀들의 성

장과 함께 바쁜 일상이 줄어들면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독일식으로 

큰 자녀와 외국인 남편은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다. 독일에서 살고 있는 파독간호사중 74.8%가 한국

으로의 귀국에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자녀문제가 43%, 경

제활동이 11.6%, 그리고 결혼생활이 8.1%인 것이다(Lee,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중상 계층으로서 경제

적 안정을 포기하고 남해마을로 역이주를 감행한 파독간호

사들은 과거 3~40년 전에 독일에서 겪었던 문화충격을 다

시 경험해야 할 만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되어 

있으며 낯설다고 했다. 심지어 남해마을로 역이주한 파독

간호사는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남해바다에 빠져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움을 달

래려고 애써 시간과 돈을 들여 고국을 방문해도 조국의 발

전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허무감, 박탈감, 일종의 ‘피

해의식’을 느끼게 되었다(Kim et al., 2009; Kwon, 2011). 

한편,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고국의 가족들로 하여금 집

을 사고 사업을 하도록 도왔기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최

저생활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 

결국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운 고국을 

찾아보지만 세월과 변화 속에 남아있는 고향은 낯설기만 

하고 독일에서의 나이듦도 역시 뿌리와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거리가 있어 기억속의 삶에서나 현재의 삶에서 모두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받아들임의 노년은 독일에 뿌리를 내렸다고 믿어

지는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문화충격을 겪고 있

음을 보여준다. 언어와 문화가 바뀌면서 겪은 초기의 문화

충격보다는 본인들의 놀라움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이

해하고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곤란

을 겪고 있다. 문화란 특정 지역 내에서 축적된 지혜이며 공

동체를 이루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똑같이 품고 있는 이

해를 기반으로 한 그 사회 고유의 특성이고 생활의 기본이

지만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과 의도를 분별

하는 능력이 있는 마음과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

추어야 한다(Pinker, 2002). 사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을 익

히고 배우는 인간의 특성 상 고령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세대들의 겪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분히 느끼고 준

비할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파독간호사들은 사회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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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에 들어선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으며 문화습

득 또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파독간호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해외인력수

출의 신호탄이었다. 이들이 비록 개인적 이유에서 독일 행

을 선택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충분한 준비없이 보

내졌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

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는 파독간호사였던 Kim (2004)이 

‘나는 간호사로서 직업의식은 있었지만 직업은 단지 선택

이었고 내 정체성의 일부분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위기는 차치하고

서라도 인간발달단계에 따르는 위기로 야기되는 문화충격

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간호전문직의 해외진출 1세대인 파독간호사들

의 나이듦을 살펴봄으로써 일차적인 작업장에서의 적응과 

더불어 노년에 이르는 마음의 준비까지가 왜 필요한지를 

숙고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은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간호사들에게 유익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독 간호사들의 

현지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입안을 제안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 세계적인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

제적으로 간호사의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고 선진 국

가들로의 해외취업이 활기 찬 현 시점에, 언어와 문화가 다

른 해외로 취업한 간호사들의 나이듦 과정과 그 의미를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반구조적 형식의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개인 심층면담을 Agar (1980)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한 문화기술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해외취업의 

선구자인 파독간호사 중에서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

는,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파독간호사 10명이

며, 자료수집은 2010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본, 뮌헨 및 함부르크 등 4개 도시 방문을 통

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파독 간호사들의 나이듦의 경험은 ‘찾아온 노

년: 송금해버린 청춘’, ‘노년과의 만남: 어디서나 이방인’, 

‘받아들임의 노년: 가슴에 묻는 고향’의 과정으로 분석되었

다. ‘찾아온 노년’은 독일에 남아 낯선 땅에서 한국식으로 

자녀를 키우며, 문화가 다른 독일인 남편과 살아가면서 성

장한 아이들이 떠난 텅 빈 집에 남편과 둘만이 남은 것을 발

견하는 충격과 놀라움이다. ‘노년과의 만남’은 자녀들은 독

일식으로 커버리고, 고국의 말과 음식이 점점 더 그리워지

게 되고 고국을 방문해도 마음이 불편해져, 한국과 독일 그 

어느 곳에서도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이

었다. 또한 ‘받아들임의 노년’은 고국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노년에 다시 겪게 되는 문화충격의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

제로 고향을 가슴에 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취업을 꿈꾸는 많은 후배 간

호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바람직

한 노후와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

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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